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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종단매개효과

 정  다  송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교수 

본 연구는 국내 성인 1,4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유행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8개월 간격의 코로나 두 시점 종단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1차 설문은 

2021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2차 설문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2시점)은 외로움(1시점)과 삶의 만족(2시점)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로움(1시점)과 삶의 만족(2시점) 관계에서 우울(2시점)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2시점)는 이중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외로움(1시점)이 삶의 만족(2시점)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전염병 상황에서 

외로움을 경험한 개인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낮아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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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

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비교적 짧은 기간 발생하고 

소멸해왔던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와 같은 

이전에 발생한 전염병들과 달리 Coronavirus 

disease-20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하 

코로나)는 오랜 기간 확산과 감소를 거듭하며 

대중들의 삶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그 영향

으로 대중들의 일상생활은 짧은 시간에 급격

히 변화하였는데, 그 예로 코로나 이후 교육

과 직무, 병원 진료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

라인으로 전환되고(배영임, 신혜리, 2020), 외

출자제 및 모임제한 등으로 개인 간 만남이 

줄어듦에 따라 비대면 만남이 늘어났으며(정

책뉴스, 2021.01.22.), 소비 형태도 마트나 쇼핑

몰에 직접가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관련 어플

을 통해 단 한번의 클릭으로 필요한 것을 사

는 온라인 쇼핑의 형태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여가활동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 

모임, 스포츠 활동과 같은 외부활동을 선호하

는 개인이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TV, 인

터넷, SNS 사용, 홈트레이닝, 책 읽기와 같은 

내부활동을 선호하는 이가 늘어났다(홍성희, 

2021).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일상 속에 너무 익

숙하게 자리 잡았기에, 대중들은 코로나가 종

식된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 생활을 되찾기보

다는 변화된 일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코로나가 불러온 일상생활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간소화와 편리함을 가져왔다는 점

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급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

이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대중들로 하여금 삶

의 만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실

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성인의 생활양식, 

정신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본 Park, Kim, Yang, Lim과 Park(2021)의 연구

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일상생활 패턴, 여가, 

교육, 수면, 식습관의 변화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이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Lizana, Vega-Fernadez, Gomez-Bruton, 

Leyton과 Lera(2021)의 두 시점 종단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 형태가 증가함

에 따라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업무 피로, 신

체적 소진이 높아져 코로나 팬데믹 전에 비해 

직원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렇듯, 코로나 시기 일상생활의 변화는 

대중들로 하여금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

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전염병 시기 대중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는 이전에 발생했던 전염병들과 달리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이 어려운 무증상 감

염자가 속출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제한, 자가격리 등과 

같은 방역조치를 장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로 인해 대중들은 개인 간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였으며(김예진, 

남슬기, 정다송, 이동훈, 2022), 이는 낮은 삶

의 만족으로 이어졌다(Tu, Yang, Pan, & Dai, 

2022).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삶

의 만족 저하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

다(Arslantas et al., 2015, Gerino et al., 2017). 코

로나 기간 태국과 중국 대학생의 외로움과 삶

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Tu 등(2022)

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었을 당시, 외로움을 경험한 태

국 및 중국 대학생은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

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안 개인 간 만남이 줄



정다송․이동훈 / 코로나 대유행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종단매개효과

- 3 -

어들면서 소속감을 경험할 기회가 낮아져 자

연스럽게 낮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 것이라

고 설명하였다. 또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독

일인의 우울증, 불안, 외로움 및 삶의 만족도

에 대해 살펴본 Hettich 등(2022)의 3시점 종단 

연구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된 2020년

과 그로부터 1년 후까지 젊은 성인의 외로움

은 증가한 반면,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코로나 이후 대중

들의 사회, 문화, 여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u 등

(2022)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

험하는 개인이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

을 경우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외로움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회복 탄력성이 높

은 사람의 경우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험하

더라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시기 외로움과 삶

의 만족도 간의 매개하는 변인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관

계를 확인하는 것은 코로나 시기 외로움이 낮

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밝

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초기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

루’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우울감을 호

소하는 개인이 많았다. 경기연구원(2020)에서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

로나 발생 이후 한국 국민의 48% 정도가 코

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이러한 우울은 코로나 초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속적인 외로움을 경험한 

개인들의 경우 코로나가 어느정도 확산된 이

후에도 불안과 우울증상을 훨씬 더 자주 보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der Velden et al., 

2021). 이는 코로나 초기 뿐만 아니라 코로나 

절정기 및 감소기에도 지속적으로 대중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렇게 경험한 우울은 또 다

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코로

나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본 Graupensperger, 

Calhoun, Patrick과 Lee(2022)의 연구에서는 코로

나 시기 개인 간 만남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고립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적 스트레스 요인

은 개인의 우울 증상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높아진 우울은 낮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코로나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

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영향이 있을 수 있

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우울 이외에 코로나 시기 지각된 사회적지

지 또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객관적인 사회

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나눌 수 있

다(조명실, 2006). 객관적 사회적 지지는 흔히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

지를 의미하는 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그런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할 때, 타

인으로부터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

다는 믿음을 의미한다(조명실, 2006). 쉽게 말

해, 객관적 사회적 지지는 실제로 얻은 사회

적지지 행동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

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하더라

도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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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도움받은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사회적지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적 지지를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개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

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객관적 사

회적 지지가 아닌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코로나 시기 타인과의 접촉 제한은 개인으

로 하여금 혼자 있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까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

져 왔다(Salimi & Bozorgpour, 2012). 그 예로, 

Salimi와 Bozorgpour(2012)의 연구에서는 외로움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rey 등(2020)의 연구에서

도 코로나 시기 경험하는 낮은 외로움과 높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강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 시기 외로움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접한 관련이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련성과 더불어 일부 

코로나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시기 마음챙김감정

조절이 부모의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Zhang, Russell, Park와 

Fendrich(2022)의 4시점 종단연구에 의하면, 코

로나 초기에(2020년 5월) 개인이 경험한 높은 

외로움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낮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Hutten 등(2021)의 코로나 연구에서는 

외로운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사회적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

라 그들이 받은 사회적 지지도 부족하다고 인

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도 여러 연구에서(Kap k ran, 2013; Liu, Gou, & 

Zuo, 2017) 외로움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

치는 영향을 입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

각된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과도 관련이 높

은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의 지각

된 사회적지지,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Huang과 Zhang(2022)의 연구에 의

하면, 코로나 기간동안 대학생들이 지각한 사

회적 지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불확실성

과 두려움에 대응하고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

관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코로

나 시기 경험하는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이 확

인되었기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두 변인 

간 관계를 실제로 매개하는지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 코로나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요인을 밝

히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코

로나 상황에서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 그 예

로, Bokszczanin, Palace, Brown, Gladysh, Tripathi

와 Shree(2023)는 코로나 2차 대유행 시기 폴란

드, 영국, 인도 대학생들의 우울증에 대해 조

사한 결과 코로나 시기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는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코로나 시기 주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된 스트레스와 부

정적인 기분을 줄임으로써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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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ber 등(2022)의 연구에서도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간 부적 관련성이 확인된 바 있는

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친 한 관

계로부터의 사회적지지를 지각하는 것은 코로

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

성, 경제문제, 고립, 좌절 및 지루함과 관련된 

걱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

다. 코로나 이전에 출간된 연구들에서 우울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

내외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한 연구들은 그 반대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는 코로

나 초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모임제한

으로 대중들은 외로움의 정서가 높았으며 코

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이라는 감정이 증가

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여러 

연구자들은 우울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하였다. 

Daley와 Hammen(2002)은 우울한 개인의 경우 

자기 비판을 통해 부정적 및 거부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우울한 사람을 피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우울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 우울한 사

람들의 경우 흔히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타

인에게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도록 이끔에 따

라 추가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차단하는 역

기능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

이 크다(김현진, 한종철. 2004).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 역기능적

인 상호작용 방식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상

호작용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지가 주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시기 특성

상 개인 간 만남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울한 

내담자의 대인관계는 더욱 철수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어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

적 지지가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순차적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코로나 시기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가

능하다. 실제로, Padmanabhanunni와 Pretorius 

(2021)는 코로나 시기 남아공 청소년들의 외로

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코

로나 기간동안의 높은 외로움 경험은 우울증

상을 촉진하고,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u, Gou와 

Zuo(2016)는 코로나 기간 외로움을 많이 경험

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으며, 이는 낮은 사회적

지지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나타난 바 있다. 

Khusaifan과 El Keshky(2017)는 코로나 시기 개

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삶의 만

족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

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코로나 시기 외로

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변인은 두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

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8개월 간

격 두 시점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시기 외

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종단적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코로나는 다른 사회현

상과 달리 짧은 시간 내에 확산 및 감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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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러차례 변이를 거듭하는 등 일반적인 바

이러스 패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코로나

의 경우 실시간 감염자 및 사망자 수의 변화

와 정부의 방역정책(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시

설이용 제한, 모임제한 등)의 변화, 코로나 상

황의 적응정도, 언론보도의 변화 등에 따라 

대중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 또한 단기간

에 급격히 변화해갔다(Bendau et al., 2021). 실

제로 많은 국내외 코로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았을 때, 짧게는 4주(Wang et al, 2020)에서 

3개월(Bendau et al., 2021), 4개월(황희훈, 김예

진, 정다송, 이덕희, 이동훈, 2022), 8개월(김예

진, 이덕희, 정다송, 이동훈, 2023) 등 두 시점 

간격을 비교적 짧게 두고 살펴본 연구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코

로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짧은 간격을 두고 수

집한 데이터로도 코로나 시기 대중들의 심리

적 변화를 살펴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인 8개월 간격을 두고 자료

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코로나 상황

에서 시기별 많이 연구된 변인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시점별 측정 변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1시점인 2021년 초반의 경우, 국내

에서 방역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들이 고

립감과 외로움을 많이 경험한 시기로 확인되

어(서성익, 노수연, 202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외로움 변인은 1시점 자료를 활용

하였다. 또한 2시점인 2021년 후반의 경우, 이

러한 심리적 증상이 축적되어 대중들이 우울

과 낮은 삶의 만족을 호소하고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던 시기로 확인되어(보건복지

부, 2021.07.27.; 여유진, 202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 변인은 2시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을 두 시점에 걸쳐 

측정하였으나, 국내외에서 실시된 여러 코

로나 매개 연구에서(임명신, 이상민, 성현모, 

2020; Ahmed, Rasul, & Cho, 2022; Belen, 2023) 

독립변인을 1시점, 매개, 종속변인을 2시점으

로 설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1

시점 외로움을 독립변인으로, 2시점 우울, 지

각된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 변인을 매개변인

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 관련 의미있는 자

료들이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코로

나 종단연구를 실시하고자하는 움직임을 활발

히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특성상 다른 전

염병들과 달리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의 변화

를 불러왔기때문에, 그에 따른 심리적 영향은 

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국내의 코로나로 인한 심

리증상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논문들의 경우 

주로 횡단으로 실시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시기에 따른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 수집된 종

단 자료를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우

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국내 코로나 

관련 선행연구들의 경우 청소년, 대학생,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코로나 감염자 등 특정 대

상에 연구가 집중되어 왔기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 성인에게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성인의 경우, 코로나 이후 근무형태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육아부담 증가, 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이들이 경험

하는 심리적 어려움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인의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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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험하는 성인의 삶의 만족도

를 높이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

한 치료적 개입방안을 마련하여 이후 전염병 

연구 및 심리방역 정책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외로움,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

지, 삶의 만족 간의 경로는 유의한가?

연구문제2. 코로나 대유행 시기 2시점의 우

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각각이 1시점의 외로

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3. 코로나 대유행 시기 1시점의 외

로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2시

점의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외로움

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8개

월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된 종단데이

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성인을 대

상으로 국내 인구센서스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 및 거주지역별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자

를 표집하였다. 1차 자료수집은 2021년 02월 

19일부터 2021년 03월 03일까지로 약 2주 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2,440명이었으며, 

이 중 1,452명이 모든 설문을 완료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18명은 본 설문에

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434명이 설문을 완

료하였다. 1차 자료수집 시기 당시 누적 확진

자 수는 86,1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

날 대비 561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해당 시기

는 국내에서 공식적인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점이다. 2차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9일부

터 11월 17일까지로 약 3주 간 진행되었다. 2

차 설문은 1차 설문을 모두 완료한 1,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941명이 최종

적으로 설문을 완료하였다. 2차 자료 수집 시

기 누적 확진자 수는 313,773명으로 집계되었

으며, 이는 전날 대비 2,486명이 증가한 수치

이다. 해당 시기는 국내 인구대비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70%를 넘어선 시점이다. 설문은 

국내 온라인 설문 전문기관인 EMBRAIN에 의

뢰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적립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

이터 중 일부 데이터(UCLA 외로움 척도 3판, 

우울증 간이 선별검사도구, 지각된 사회적 지

지척도)는 이전 연구에서 연구자료로 한 차례 

이상 사용된 2차 자료(Secondary source)에 해당

한다. 본 설문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인 성

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실시되었다.

측정도구

UCLA 외로움 척도 3판(The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UCLA-3)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외로움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해 Russell 등(1978)이 개발한 UCLA 외

로움 척도(The UCLA Loneliness Scale; UCL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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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1996)이 개정한 UCLA 외로움 척도 3판

(The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이하 

UCLA-3)을 사용하였다. 척도 번안은 한국어 

및 영어가 모두 가능하고 재난심리 관련 연구

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박사과정생 2명이 

두벌 번역한 후 두 개의 번역자료를 통합하여 

최종 번역안을 제작하였다. 이후 재난심리 관

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교수 1명이 역

번역한 후, 최종 문항에 대해 15명의 석․박

사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행 및 면담

을 실시하여 문항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UCLA-3은 총 20문항(예. 자신이 다른 사람들

과 고립되어 있다고 자주 느끼나요?)으로 외로

움의 만성적 특성과 상태로서의 외로움을 측

정하며, 외로움을 긍정하는 11개의 문항과 외

로움을 부정하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UCLA-3는 4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그렇

지 않다, 1 = 드물게 그렇다, 2 =가끔 그렇

다, 3 =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ussell(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

은 .94로 나타났다.

우울증 간이 선별검사도구(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 

10-D)

본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ohout, Berkman, Evans와 Comoni-Huntley(1993)

가 개발한 우울증 간이 선별검사도구 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신서연(2011)이 단축형으로 표

준화한 CES-10-D(Short Forms of the Korean 

version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10-D는 총 10문항(예.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한 우울 관련 

증상을 측정한다. CES-10-D는 2점 척도(0 = 

아니다, 1 =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

며 총점 10점 중 0-2점일 경우 정상집단으로, 

3-10점일 경우 우울집단으로 구분한다. Kohout 

등(1993)과 신서연(201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76, .7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및 이웃 등에게

서 받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

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

한 MSPSS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사용하였다. MSPSS는 총 12문

항으로, 친구지지 4문항(예. 친구들은 나를 돕

기 위하여 진심으로 애썼다), 가족지지 4문항

(예. 가족은 나를 돕기 위하여 진심으로 애썼

다), 주요타인지지 4문항(내가 필요할 때 옆에 

함께 있어준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MSPSS는 7점 리

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5 

= 약간 그렇다, 6 = 그렇다, 7 = 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Zimet 등(1988)의 연구와 신준섭과 이영분

(199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8,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

은 .92로 나타났다.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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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개발

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임영진(2012)이 국내 실정에 맞

게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이

하 K-SWLS)를 사용하였다. SWLS는 총 5문항

(예.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

한 것들을 이루어냈다)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인지적 요소를 측정한다. 

SWLS는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2 

= 대체로 아니다, 3 =약간 아니다, 4 = 보통

이다, 5 = 약간 그렇다, 6 = 대체로 그렇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삶의 만족도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까지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영진

(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4였으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2로 나

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Mplus 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데이

터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1.0을 이용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

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경우 정규

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셋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외로움,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삶의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

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가운데 단일요

인으로 확인된 외로움과 우울, 삶의 만족에 

대해 3개의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모든 문항에 걸쳐 일차원성

을 가정하는 고유분산 분배 방법 중 요인 알

고리즘 방식(Factorial algorithm)을 활용하여 문

항묶음을 실시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별 3가지 하

위차원의 측정변인(외로움1, 외로움2, 외로움3, 

우울1, 우울2, 우울3, 삶의 만족1, 삶의 만족2, 

삶의 만족3)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묶음

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문항들을 모두 사용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가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Bandalos, 2002), 문항 묶음으로 지표

변수(indicator)를 제작하여 분석할 경우, 자료의 

정규성을 만족시키고 간명성이 고려되어 모형

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

(Russel, Kahn, Spoth, & Altmaier, 1998). 다섯째,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적절히 측정되는

지 살펴보기 위해 Mplus 8.0를 이용하여 측정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때, 측정된 각각

의 잠재변인들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

렴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잠재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별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잠재변인들의 표준화

된 개별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요인부하량이 

.4 이상일 경우(Wang & Wang, 2012) 수렴타당

도가, 변인 간 상관계수가 .9 이하일 경우

(Kline, 2011) 변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

단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값 대신 상대적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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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

해 확인하였다(Hu & Bentler, 1999). 이때, 

CFI와 TLI의 경우 값이 .90보다 클 때(Hu & 

Bentler, 1998), RMSEA는 값이 .08보다 작을 때

(Browne & Cudeck, 1993) 적합도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섯째, 코로나 시기 1

시점의 외로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간 관계

에서 2시점의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종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효과와 2시점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2시점 외로움, 1시점 우울, 1시점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제한 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측치 처리는 완전정보최대우도

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

였으며, 이는 한쌍제거법(pairwise deletion), 평균

대체법(meansubstitution) 등과 비교하여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단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된다(Enders & Bandalos, 2001). 일곱

째, 매개경로 분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

을 이용하여 무작위 표집을 5000번 반복하였

다. 부트스트래핑은 표본과 동일한 크기의 표

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

식이다. 부트스트레핑 결과의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여덟째, 본 

연구의 매개효과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

된 경우에도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경제적 수준, 가구형태를 통

제한 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1시점의 경우, 남성은 731명(51.0%), 

여성은 703명(49.0%)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

우, 50~59세가 319명(22.2%)으로 가장 많았으

며, 40~49세 317명(22.1%), 19~29세 275명

(19.2%)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

울, 경기, 인천이 695명(48.5%)으로 가장 많았

으며,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50명(24.4%), 강원충청권(강원, 세종, 대전, 충

북, 충남) 220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적 수준의 경우, 중산층 이하가 776명(54.1%)

로 가장 많았으며, 중산층 602명(42.0%), 중산

층 이상 56명(3.9%)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

태의 경우, 다인가구는 1206명(84.1%), 1인가구

는 228명(15.9%)으로 나타났다.

2시점의 경우, 남성은 488명(51.9%), 여성은 

453명(48.1%)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50~59세가 214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 200명(21.3%), 30~39세 176명(18.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경

기, 인천이 481명(5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220명

(23.4%), 강원충청권(강원, 세종, 대전, 충북, 충

남) 136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

준의 경우, 중산층 이하가 509명(35.5%)로 가

장 많았으며, 중산층 389명(27.1%), 중산층 이

상 43명(3.0%)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의 

경우, 다인가구는 777명(54.2%), 1인가구는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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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점

(N=1,434)

2시점

(N=941)

빈도(%) 빈도(%)

성별
남성 731(51.0) 488(51.9)

여성 703(49.0) 453(48.1)

연령

19~29세 275(19.2) 152(16.2)

30~39세 267(18.6) 176(18.7)

40~49세 317(22.1) 200(21.3)

50~59세 319(22.2) 214(22.7)

60세 이상 256(17.9) 169(18.0)

거주지역

서울, 경기, 인천 695(48.5) 481(51.1)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50(24.4) 220(23.4)

강원충청권(강원, 세종, 대전, 충북, 충남) 220(15.3) 136(14.5)

제주전라권(제주, 광주, 전남, 전북) 169(11.8) 104(11.1)

경제적 수준

중산층 이하 776(54.1) 509(35.5)

중산층 602(42.0) 389(27.1)

중산층 이상 56(3.9) 43(3.0)

가구형태
1인 가구 228(15.9) 164(11.4)

다인 가구 1206(84.1) 777(54.2)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 = 1,434) 

명(11.4%)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

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각 변인의 왜도와 첨

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이 넘지 않아 정규

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

조방정식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

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외로움과 우울 

변인 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 변

인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외로움과 우울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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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시점 1)

외로움

(시점 2)

우울

(시점 1)

우울

(시점 2)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시점 1)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시점 2)

삶의 만족

(시점 1)

삶의 만족

(시점 2)

외로움

(시점 1)
-

외로움

(시점 2)
.760*** -

우울

(시점 1)
.448

***
.358

***
-

우울

(시점 2)
.395

***
.484

***
.587

***
-

지각된 사회적지지

(시점 1)
-.693*** -.586*** -.264*** -.246*** -

지각된 사회적지지

(시점 2)
-.601

***
-.717

***
-.245

***
-.350

***
.676

***
-

삶의 만족

(시점 1)
-.389

***
-.334

***
-.328

***
-.285

***
.384

***
.318

***
-

삶의 만족

(시점 2)
-.382*** -.441*** -.269*** -.319*** .371*** .415*** .699*** -

주. **p<.01

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계수(N = 1,434)

1 시점 2 시점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외로움

외로움1 2.2363 .5544 .190 .104 2.1840 .5460 .088 -.137

외로움2 2.1500 .5387 .082 .013 2.2060 .5663 .010 .054

외로움3 2.1233 .5750 .124 -.213 2.1075 .5660 .201 -.187

우울

우울1 .3412 .3477 .592 -.911 .3131 .35088 .746 -.753

우울2 .2506 .3120 .982 -.156 .2589 .31681 .890 -.417

우울3 .2270 .3011 1.132 .181 .2293 .30916 1.118 .079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1 5.1151 1.3771 -.712 .229 5.0364 1.3818 -.653 .106

지각된 사회적 지지2 4.6470 1.4643 -.617 .027 4.5874 1.4220 -.543 -.030

지각된 사회적 지지3 4.9226 1.4128 -.695 .192 4.8015 1.4105 -.600 .090

삶의 만족

삶의 만족1 3.2999 1.5442 .154 -.761 3.4548 1.4591 .013 -.720

삶의 만족2 3.3455 1.4834 .192 -.692 3.5096 1.4430 .043 -.679

삶의 만족3 3.5694 1.4144 .006 -.577 3.6621 1.3667 -.152 -.642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N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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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 2 df p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측정모형 1097.684 168 .000  .955 .944 .062(.059-.066)

표 4.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N = 941)

그림 1. 연구모형

β(B) S.E. Est./S.E

외로움

(시점 1)

외로움1 .883(1.000)*** 0.008 105.846

외로움2 .890(0.979)*** 0.008 113.502

외로움3 .914(1.074)*** 0.006 143.995

우울

(시점 1)

우울1 .796(1.000)*** 0.014  55.103

우울2 .780(0.878)*** 0.016  49.123 

우울3 .805(0.874)*** 0.015  54.960

우울

(시점 2)

우울1 .820(1.000)*** 0.015  54.093

우울2 .788(0.869)*** 0.019  40.707

우울3 .861(0.925)*** 0.013  64.287 

표 5.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N = 94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에 의해 잠재변인이 적절히 측정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 적합도를 검증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χ 2

값은 1097.684(df=168), CFI는 .955, TLI는 .944, 

RMSEA는 .062(.059-.066)로 나타나 모형적합도

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잠재변인에 대한 측

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4 이상으로 나

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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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B) S.E. Est./S.E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시점 1)

사회적지지1 .830(1.000)*** 0.015  56.827

사회적지지2 .873(1.118)*** 0.012  74.399

사회적지지2 .924(1.141)*** 0.013  72.292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시점 2)

사회적지지1 .839(1.000)*** 0.017  48.557

사회적지지2 .854(1.048)*** 0.017  51.531

사회적지지3 .959(1.169)*** 0.010  93.590

삶의 만족

(시점 1)

삶의 만족1 .754(1.000)*** 0.018  41.395 

삶의 만족2 .921(1.174)*** 0.008 122.618 

삶의 만족3 .930(1.130)*** 0.008 111.018

삶의 만족

(시점 2)

삶의 만족1 .799(1.000)*** 0.017  45.853

삶의 만족2 .919(1.141)*** 0.009 104.018 

삶의 만족3 .937(1.102)*** 0.008 111.972

주. ***p<.001. 

표 5.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N = 941)                                                         (계속)

χ 2 df p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 1710.983 282 .000 .932 .919 .059(.057-.062)

표 6.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N = 941)

연구모형 검증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연구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χ 2값은 

1710.983(df=282), CFI는 .932, TLI는 .919, 

RMSEA는 .059(.057-.062)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7, 그림 2와 같다. 먼저 시점 2의 삶의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시점 

1의 삶의 만족(β=.679, p<.001)과 시점 2의 지

각된 사회적 지지(β=.227, p<.001), 우울(β

=-.076, p<.001)이 시점 2의 삶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시점 1

의 외로움이 시점 2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시점 2

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우, 시

점 1의 우울(β=.621, p<.001)과 외로움(β=.141, 

p<.001)이 시점 2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점 2의 지각된 사회

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우, 시

점1의 지각된 사회적지지(β=.599, p<.001), 외

로움(β=-.108, p<.05)과 시점 2의 우울(β= 

-.164, p<.001)이 시점 2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다송․이동훈 / 코로나 대유행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종단매개효과

- 15 -

그림 2. 1시점 외로움과 2시점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 간 관계(N = 941)

경로 β(B) S.E. Est./S.E

삶의 만족(시점1) → 삶의 만족(시점2)  .679(.685)*** .031 21.782

외로움(시점1) → 삶의 만족(시점2) .059(.141) .041 1.415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2) → 삶의 만족(시점2)  .227(.229)*** .042 5.446 

우울(시점2) → 삶의 만족(시점2) -.076(-.310)* .032 -2.379

우울(시점1) → 우울(시점2)  .621(.647)*** .039 15.994 

외로움(시점1) → 우울(시점2)  .141(.083)*** .035 4.032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1) →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2)  .599(.610)*** .051 11.828

외로움(시점1) →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2) -.108(-.257)* .053 -2.038

우울(시점2) →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2)  -.164(-.660)*** .032 -5.172

주. *p<.05, ***p<.001. 

주. 본 연구에서는 2시점 외로움, 1시점 우울, 1시점 지각된 사회적지지, 1시점 삶의 만족을 통제하였음.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N = 941)

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억제효과 검증

앞서 진행한 연구모형의 경로 분석에서 1시

점 외로움과 2시점 삶의 만족 간의 경로에서 

억제 효과가 확인되어 이를 검토하기 위한 추

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분석 결과, 1시점의 외로움이 2시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2시점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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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외로움(시점1) →  우울(시점2) → 삶의 만족(시점2)  -.026* .013 -.051 -.001

외로움(시점1) →  지각된 사회적지지(시점2) →

 삶의 만족(시점2)
-.059 .032 -.052 .003

외로움(시점1) →  우울(시점2) →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2) → 삶의 만족
 -.013** .005 -.022 -.003

주. *p<.05, **p<.01.

표 8. 매개효과 검증

주. **p<.01. ***p<.001. 

그림 3. 2시점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억제효과 검증(N = 1,434)

변인이 투입되었을 경우 부호가 변경되지 않

았으나, 2시점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변인을 

투입했을 때 부호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β　=.036). 이는 2시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변량이 1시점의 외로움이 2시점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오차 변량을 억제했기 때문

에 1시점 외로움이 2시점 삶의 만족을 유의하

게 설명하던 것이 2시점 지각된 사회적지지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됨에 따라 2시점 삶

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매개모형 검증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번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본 연구

에서는 부트스트래핑 결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분석 결과, 외로움과 삶의 만

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B=-.026, 95% CI: -.051 

– -.001)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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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B=-.059, 

95% CI: -.052 – .003)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관계에서 우울을 거칠 경우(매개하면) 매개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

적 지지(B=-.013, 95% CI: -.022 – -.003)의 순

차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경제적 수

준, 가구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에도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통제 전과 동일하게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B=-.026, 95% CI: -.052 – 

-.000)의 매개효과와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 지각된 사회적 지지(B=-.062, 

95% CI: -.023 – -.003)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로움과 삶

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지지

(B=-.013, 95% CI: -.053 – -.002)의 매개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

나 대유행 시기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

과를 8개월 두 시점 간격으로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1시점 외로움이 2시점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2시점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종단 구조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고, 각 변인 간의 경로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대유행 시기 1시점의 외로움

이 2시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

한다는 연구 결과(Şimşek, Koçak, & Younis, 

2021; Tu, Yang, Pan, & Dai, 2022)와 다소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

구결과에서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신종전염병인 코로

나 특성상 대중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이 

시기별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외로움을 측정

한 1시점(2021. 02. 19~ 03. 03)의 경우 변이바

이러스가 거듭 확산되면서 대중들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심화되기 시작하고, 공식

적으로 국내에서 첫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

하였지만, 백신효과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대중들이 백신을 맞는 것을 기피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시기이다. 반면, 삶의 

만족을 측정한 2시점(2021. 10. 19~ 11. 17)의 

경우 백신 3차 접종이 시작되어 고연령층 뿐

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도 상당 수 백신을 접

종하고,‘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코

로나 1단계가 실시된 시점으로 1시점에 비해 

대중들의 감염에 대한 불안은 비교적 감소하

고 외부활동이 증가한 시기이다. 이러한 코로

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1시점에는 대

중들이 활동 제한으로 외로움이 증가하여 삶

에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은 반면, 2시점은 백신과 위드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과 대인관계가 점차 완화되면서 

외로움이 줄어들어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시점의 우울이 1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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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로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관계를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시기 외

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높은 우울감

을 경험하며, 이러한 높은 우울감은 낮은 삶

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코로나 기간동안 남

아공 청년들의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를 살펴본 Padmanabhanunni와 Pretorius(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높

은 수준의 외로움은 우울 증상을 촉진하고, 

이는 삶의 만족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하

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전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대학의 폐쇄, 락다운, 경제적 변화, 감염

의 두려움 및 관계의 단절이 이러한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하였다. 마찬가지로 Cava, Buelga와 Tomás(2021)

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외로움, 우울감,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개인일수록 높은 우울감을 보

이며,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코로나 시기 

외로움은 이후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진 않지만,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이 

증가하였을 경우 이는 코로나 시기 삶의 만족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코로

나 시기 감소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활동 참여는 개인으로 하여금 외로움을 

강화시키고, 이는 기분과 사고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어 낮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2시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1시점

의 외로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3년 이상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과 직접 교류하는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활동

을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일 수 있다. 코로나 이후 개인 간 접

촉이 제한되면서 ‘언택트’ 생활방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시대에 들어

서며 생활방식 및 여가활동이 사람중심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그 예로, 

홍성희(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

학생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보다 유튜브

나 넷플릭스로 영화보기, 하루에 10시간씩 게

임하기, 책 읽기,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거나 

글쓰기, 집에서 ‘홈트’하기 등의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더욱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제

한 등 장기적인 코로나 방역정책은 대중들의 

외로움을 가중시켰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서 사람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혼

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그러한 외로

움이 점차 완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코로나 기간 대중들은 혼자서 하는 활동

이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외로움에 대처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변사람으로부터 도움

을 받거나 지지를 받을 기회가 감소되었을 것

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혼자하는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는 개인은 이러한 외로움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

향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시점의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1시점의 외로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높은 우울을 경험하며, 이렇게 높

아진 우울은 개인의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수

준을 낮추고, 이는 또다시 낮은 삶의 만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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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로움이 

우울의 선행 요인이며,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촉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노

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으며, 이는 낮은 사

회적지지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Liu, Gou와 Zuo(2016)의 연구와 일부 맥을 같이 

한다. 해당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외

로움을 경험하는 개인은 사회 세계를 더 어둡

게 지각하고, 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

며, 더 부정적인 사회적 정보를 기억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하였

다. 또한 Padmanabhanunni 등(2021)은 코로나 

시기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개인일수록 우

울이 높고, 우울이 높은 개인이 회복탄력성이 

높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

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

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위해 우울과 지각

된 사회적 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외로움으로 인

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개인에 대한 

개입 시,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보다 

우울에 대한 인지, 정서적 개입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외로움만이 아닌, 외로움으로 인

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사회적 지

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 접근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외로움으로 인한 낮은 삶

의 만족을 경험하는 개인을 상담할 경우, 우

울을 먼저 다루고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된 시점에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간의 관

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종단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

았을 때, 코로나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우울,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따로 살펴보거나, 횡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 두 변인을 이중

매개로 확인한 종단 연구는 부재하다는 점에

서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이전에 발생했던 전염병

들의 경우 주로 짧은 기간 내에 확산되고 소

멸하는 양상을 보여왔기에 심리적 증상의 변

화양상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의 경우 3년 이상 지속되어왔고, 현재

까지도 우리 삶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

문에 장기적으로 대중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

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시기별 변화 양상

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는 바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에 거쳐 자료를 수집하여 외로움이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코로나 시기 외

로움을 경험한 개인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낮아진 삶의 만족

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새

로운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추후 코로나 관련 

연구와 심리방역정책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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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외로움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

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가정하고 매개모델을 검증하였다. 외로운 

사람들의 경우 흔히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수

되어 있거나, 소극적 관계를 유지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변의 사회적 지지

를 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여러 선

행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코로나 시기 개인이 사회적 지

지를 지각하는 데 있어 외로움이 핵심적인 역

할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외

로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상호적으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결과 코로나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매

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우울이 지각

된 사회적 지지를 선행했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울은 외로움에 비해 더 깊고 더 복잡

한 정서이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더 어려

울 때 그 증상이 가중되는 반면, 외로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정서적 경험이다(Cacioppo, & 

Hawkley, 2013).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

로 인한 외로움을 경험했을 때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보다 외로움으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

한 상태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더욱 클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지지 

이외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코로나 보호요인으

로 확인된 회복탄력성과 마음챙김과 같은 변

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심리적 매커니즘

을 살펴본다면, 코로나 시기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및 치료방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

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의 변화

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또래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코로나 이후 친

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고립감과 외로움,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급

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청

소년 또한 코로나 시기에 외로움과 더불어 다

양한 심리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매커

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지지 변

인 자체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이게 부

모의 지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는지, 

친구의 지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코로나 시

기 특성상 개인 간 만남이 제한됨에 따라 친

구, 동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자가격리와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개인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과는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회적 지지의 대상이 누

구인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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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더불어 배우자, 형제, 

친구, 동료와 같이 세분화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검토한다면, 국내 성인의 외로움과 삶

의 만족에 대한 보다 세 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두 시점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했기 때문에, 성

장궤적의 형태를 규명하거나 측정오차로부터

의 변화를 구별해내기는 한계가 있다. 종단분

석 중 하나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시 

어떤 변인이 선행하여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

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잠재성장 

모형의 경우 시간의 경과를 측정함으로써 개

인 내 평균적 변화와 그 변화의 개인 간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따라

서 추후 모형에서는 세 시점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이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종단매개효과를 검증

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관계

를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이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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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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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iod.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9 to March 3, 2021, and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9 to November 17, 2021. First, depression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de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howed a doubl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ird, the path through which loneliness 

directly affects life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 and it was confirmed that loneli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de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individual’s lower life satisfaction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conducting interventions for individuals who experienced loneliness during the COVID-19 

period.

Key words : COVID-19 Pandemic,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perceived social support,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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